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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troduced 
alongside the 202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propose measures (alternative strategies) 
to revitalize religious education.
[Content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ligion-related subjects in Korea’s curriculum, focusing on the 
shift from “Religious Studies” to “Life and Religion.” It also analyzes survey data from 2016, 
2018, and 2023 to examine pre-reform conditions. Furthermore, an emergency survey was 
conducted among high schools to examine chaplaincy office operations, the number of religious 
education class hours, changes in chaplaincy staffing and instructional hour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o explore the challeng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revitalizing religious education.
[Conclusions] As a result, At the school level, a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the 
school’s identity and founding mission, along with creative efforts, is essential. I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formal subjects faces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more concretely consider 
and design a “total curriculum” that integrates bot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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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학교(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종철1, 윤태홍2

1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객원교수
2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실태분석)을 검토하고,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대안모색)를 

제언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2022 개
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과정 속 종교 교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종
교학’에서 ‘삶과 종교’로의 전환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 기존 실태조사 자료(2016, 
2018, 2023년)의 비교를 통해 고교학점제 이전까지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하고, 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목실 운영, 종교 수업 시수, 고교학

점제 이후 교목실 총인원과 종교 수업 시수 변화,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대안을 

검토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의 중핵 교육과정(건학이념 

과목)을 필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합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만들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통할 창구의 일

원화’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려는 의지와 창의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를 통한 종교교육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교과-비교과의 토탈 커

리큘럼’ 구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제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교학점제,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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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첫 번째 해이다. 새로

운 변화의 시작은 늘 혼란스럽고, 적응의 시간이 요구된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에는 정책 의도

가 있기 마련인데,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실제 의도했던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종교’ 교과는 그 교과명이「종교학」에서「삶과 종교」로 

전환되었다.「종교학」에서「삶과 종교」로의 교과명 변경은 ‘종교교육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할 만했다. ‘학’을 떼고, ‘삶’을 넣자는 ‘종교교육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교과명의 변경은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과정의 목표나 구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방된 변화가 실제적 변

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지만,「삶과 종교」교육과정은 분명「종교학」

교육과정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고교학점제’ 정책은 또 다른 변수였다. 고교학점

제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학생이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 목표다. 이전에도 선택과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학교가 

사전에 학생 수요를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짜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설계에 따라 수강 신청

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방된 목표의 실제적 구현이 문제가 되겠지만, 의도대로 잘 이루어진다

면 ‘교육과정 구성권’이 ‘국가’에서 ‘학생’으로 상당히 옮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종교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도 교양 과목군에 있는 과목들과 ‘복수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더 전면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년제’가 ‘학기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학년 단위’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는 

줄어들고, 과목당 수업시수는 늘어나며, 1년에 배우는 과목 수의 총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1) 2021년 7월 31일, 가톨릭학교교육포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전국교법사단, 종교평화

원의 공동주최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열렸지만, 3개 종교의 핵심 학자들과 현장가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으로 설정되면서, 현장

과 정책 사이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을 떼고, ‘삶’을 넣자

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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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해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교 교과’

가 포함된 교양 교과군에 있는 과목들은 1학기 동안 3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2~4학점)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2~3학년에서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선택하기 위해, 선수 

과목이 되는 ‘필수 과목’들이 1학년에 대부분 배정되면서, 1학년에 ‘종교’ 과목을 교과로 배치

하기는 어려워지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교육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변화였다.

「삶과 종교」로의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기대는 사그라들고, ‘고교학점제’ 정책이 가

져올 종교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2). 종교계 사립학교에

서 ‘2024년까지의 종교교육’과 ‘2025년 이후의 종교교육’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시수 확

보를 위한 교과 간 쟁탈전 양상 속에, ‘종교교육 시수는 축소’되고, ‘기간제나 강사로 활동하던 

종교 교사는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다. 

2025년 1학기가 시작되고,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첫 번째 고교학점제 학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종교교육 축소’ 현상은 사실

인가? 실제로 ‘종교교육’은 축소되었는가? (2)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은 무엇인가? 이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실태분석)

과 과제(대안모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역량과 정보의 한계에 따라, 기독교학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Ⅱ. 교육과정 변천과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종교교육 실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과 종교교육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롭

게 진행되던 종교계 사학의 ‘종파 교육(특정 종파의 교리와 가치관에 기반한 신앙 형성 교육)’

은, ‘평준화 제도의 도입’(1974년)과 ‘종교 교과의 국가 교육과정 포함 과정’(1981년), 그리고 

학교 내 종교 자유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강의석 군 사건’(2004~2010년) 등을 거치면서, 점차 

2) 2024년 2월 7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관으로, ‘고교학점제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의미 있게 여기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주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

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이 ‘종교 과목 운영 위축’, ‘교목실 기능 

약화’, ‘종교 교사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종교교육을 심화

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는데, ‘건학이념 과목의 1학점 필수 개설’과 ‘다양한 종교 관련 고시 외 과

목 개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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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교육’(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으로 바뀌어 왔다. ‘특수성에 기반한 종교교육’에서 

‘보편성에 기반한 종교교육’으로 바뀌어 온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 교과가 사실상 종교계 사립학교

에서만 개설되고 있다는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 종교교육의 ‘특수성’을 없애고, ‘보편성’으로 통

일하려는 시도는 학교 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하였고, 이후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필

요하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다(Lee, 2023: 45-47).「삶과 종교」교육과정의 등장은 

이러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 종파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과

해방 이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 2. - 1981. 12.)까지 종교 교과는 종립학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신앙교육이었으며, 

종립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개신교 

학교들은 매주 기도회, 성경 수업,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종교 수업 교재는 학교별로 임의로 제

작하여 사용하거나, 출판된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Park, 2013: 37-38). 

그러나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준화 제도는 종립학교의 정체성에 입각한 신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평준화 제도는 기존의 사립학교들이 갖

고 있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학교 선택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와 종립학교 

간, 학교와 학부모 간,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평준화 제도는 

점차 사립학교들을 ‘준 공립학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종립학교들은 평준화 이후에도 그동안 해오던 신앙교육을 지속하였고, 정

부는 이를 묵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종교교육으로서의 종교 교과

제3차 교육과정까지 종립학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종교 교과는, 제4차 교육과

정(1981. 12 - 1987. 3)부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 선택 교과 가운데 하나

로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필수 선택과목이 되었다.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Park, 

2013: 39). 

이러한 흐름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는데, 이전보다 더 ‘교양교육’이 강조된 제7차 교

육과정의 종교 과목 목표는 첫째,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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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 성립하는 것’, 둘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셋째,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9).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내용은 ① 인간과 종교, ② 종교현상의 이해, ③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④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⑤ 세계의 종교와 문화, ⑥ 한국의 종교와 문화, ⑦ 종교 공동체의 

이해, 그리고 ⑧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등으로 구성되었다(Hong, 2009: 158). 제7차 교육과

정에 따른 종교 교과 내용은 ‘신앙 교육적’ 성격에서 벗어나 ‘종교학적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

었지만,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이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종파 교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은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를 더욱 종파 교육에서 멀어

지게 만들었다. 당시 강의석 군은 학교 채플의 의무적 참여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종교적 자유

를 주장하였고, 이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 과목명에 ‘생활’이 첨가되어, ‘생활과 논리’, 

‘생활과 철학’,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였던 종교 교과목 명칭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과 종교’로 바뀌게 되었다(Kim, 

2023B: 24).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의 목표와 별반 다

르지 않았으나, ‘신앙심 확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성숙한 인격의 배양’으로 대체되었다

(Ko, 2016: 6). ‘신앙’이란 단어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합법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는 있었지만, 종교 교과가 점차 종교교육

과 교양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종파(신앙) 교육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상실 또는 약화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Park, 2013: 41). 

 

3. 종교학 교육 시기

2011년 재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 대신 ‘종교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기 시작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도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

는 ‘종교학’적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만 하더라도 종교교육에 있어서 종립

학교의 현실을 인정하고 종교학적인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고안하려고 노력했었으나, 종교학 교육 시기가 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한 포괄적이

고 객관적인 이해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Park, 2013: 42). 

종교학 교육과정의 연구 책임자였던 고병철은 종교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상 ‘교양 교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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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속해 있으며, 교양교육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찰’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

도 ‘성찰’이 없으면 강제로 주입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적 기구인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은 ‘종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 2021: 17-18). 

‘종파 교육’에서 ‘종교교육’으로, 그리고 ‘종교학 교육’으로의 종교 교육과정의 변천은 특정 

종교의 신앙을 중시하는 교육에서부터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를 의미하며,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초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종교교육 시

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종교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종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가

능성이 남아있었지만, ‘종교학 시기’에는 신앙적 요소가 포함될 여지를 주지 않게 되었다(Park, 

2013: 44). 

종교학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학 교육을 통한 타 종교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종교학 교육은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교양 과목의 한 과목으로서 ‘종교학’을 개설하는 것을 반

대하거나 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국, 공립학교에서 개설한다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는 단순히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

는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상의 공식 과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Park, 2013: 45). 

실제로 ‘종교학’ 교육과정을 따라 개발된 유일한 인정도서였던 「종교학」교과서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단 13개 종교계 학교에서만 사용되거나 사용이 검토되었을 뿐이고, 종

교계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단 한 곳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검토되었다(Sohn, 2020: 25). 김남

희도 종립학교들의 종교교육 실태 연구를 통해, ‘종교학’으로의 종교 교과의 변화가 종립학교들

의 정체성 약화를 가속화시켰음을 주장했다. 종교교육 정책과 교과서가 현장에 적합하게 제시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종교교육 위축 및 왜곡 현상을 드러냈다(Kim, 2011: 44-61). 현장과 맞

지 않는 형태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의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현장의 종교교육을 위축시

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Lee, 2023: 44).

4. 2022 개정 교육과정과「삶과 종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그 과목명이「종교학」에서「삶과 종교」로 변경되었

다. 2015 교육과정이 종교 교과를 보다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삶’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종교 교과가 학생들의 삶에 더 가깝고 실용성이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Kim, 2023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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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종교」는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관점 위에

서, (1)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 문화에 미쳐온 영향을 알고, (2)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

서 실천하며, (3)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뢰’, ‘포용’, ‘상호 존중’ 등, 종교적 가치이면서, 시민 사회의 가치이기

도 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삶과 종교」를 통해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

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 갈등을 예방하는 차

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Kim, 2023B: 29). 

이에 대해 고병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큰 틀에서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5 과정의 핵심이 ‘성찰’이 아닌 

‘객관적 지식 위주의 종교교육’인 것처럼 폄하하고 왜곡하면서, ‘종교로부터의 배움’을 지향한 

2022 종교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Ko, 2023: 5). 

그러나 두 교육과정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비판적 성찰 능력’(종교에 관

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 기르기)에서, ‘지혜로운 시민’(삶을 풍요롭게 하는 종교적 지혜 기르기)

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보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

서 ‘종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삶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Lee, 2023: 44). 

한편「삶과 종교」는 여전히 ‘교양 교과’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종교 교과가 

종교계 학교에서만 개설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했

다. 그런 의미에서 새 교육과정에서는 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종립학

교에서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서도「삶과 종교」가 선택되어 가르쳐지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

가 종교교육과 관련한 규제적 상황과 인식들이 극복되기를 바란다. 종교교육에 대한 소극적 접

근은 결과적으로 종교 안에 축적된 그리고 인류 문화유산 안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학습자들

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Kim, 2023B; 

30-31). 

Ⅲ.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실태와 관련된 개신교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들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주목할만한 조사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16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로, 전체 기독교학교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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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11월). 두 번째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의 요청을 받아, 2018년

에 시행한 연구로, 연합회 소속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8년 10~11월). 

세 번째는, 2023년에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백석대가 진행한 연구로(조사기간 2022년 11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실태조사 파트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인교목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개신교 종립사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

사기간 2025년 3월 27일~4월 11일)3). 조사에 응해준 학교는 그 중 17개 고등학교였다.

2016년 연구

(2015년 조사) 
2018년 연구

2023년 연구

(2022년 조사) 
2025년 연구 

연구

의뢰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첫 자체 실태조사 

기독교학교

연합회 요청, 
소속 학교 실태조사

사학미션+백석대 요청,
기독교사립학교 

신앙교육 실태조사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긴급 간이 조사

연구주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 특징 첫 실태조사
연합회 회원학교들의 

실태조사
신앙교육에 집중

교목회의 

협조

대상

학교수
314개교 131개교 333개교 -

실태조사

응답 학교수

총 65개 

(고 43개)
총 51개

(고 29개) 
총 65개 

(고 38개) 
(고 17개) 

<표 1> 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

<Table 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개정이었기 때문에, 고교학점

제 상에서 ‘종교 교과’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

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수과목이 아닌 과목은 학

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종교 과목은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종교교육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

기제’ 형태로 교과목 개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한 교과목으로는 한 학기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양 교과인「삶과 종교」로는 한 학기에 2학점 정

도(3학점에 1학점 증감 가능)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계 학교들이 그간 

해오던 종교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Lee, 2023: 54). 

3) 네 번의 연구가 모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각 연구마다의 그 대상과 

특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설문 문항과 내용은 큰 흐름에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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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교목실 인원’과 ‘종교 수업 시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

고,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1. 교목실 인원

먼저 기존 연구에서 학교당 평균 교목실 인원은 2016년 연구에서 1.56명, 2018년 연구에서 

2.58명이었으며, 2023년 연구에서는 2.25명(초 1.43명, 중 1.85명, 고 2.61명)이었다. 

학교 수 비율

교목실 인원 변동 없음 14 82.3%

교목실 인원 증가 1 5.9%

교목실 인원 축소 2 11.8%

총 응답수 17 10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2024년까지) 
교목실 총 인원수

1 5 2.35명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2025년부터)
교목실 총 인원수 

1 5 2.32명

<표 3>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교목실 인원 변동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Chaplaincy Staff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무응답

(0명 추정)
1명 2명 3명 4명 이상 합계

2016년 연구

(연구소 자체)
평균 1.56명

7개교 34개교 13개교 4개교 7개교 65개교

10.8% 52.3% 20.0% 6.2% 10.8%
100.0%

83.1% 17.0%

2018년 연구

(기독교학교연합회)
평균 2.58명

1개교 16개교 14개교 7개교 13개교 51개교

2.0% 31.4% 27.5% 13.7% 25.5%
100.0%

60.9% 39.2%

2023년 연구

(사학미션+백석대)
평균 2.25명

3개교 23개교 14개교 13개교 12개교 65개교

4.6% 35.4% 21.5% 20.0% 18.5%
100.0%

61.5% 38.5%

<표 2> 교목실 인원

<Table 2> Personnel of the Chaplain'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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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실 인원에 대한 이번 17개교의 응답 결과는 고교학점제 이전 2.35명에서 이후 2.32명으

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7개교 중 14개교(82.3%)에서는 변화가 

없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목실 인원이 축소된 학교는 2개교로 응답 학교

의 11.8%였고, 오히려 교목실 인원이 증가한 학교도 1개교 있었다. 

2. 종교 수업 시수

종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2016년 연구에서 3개 학

년에서 모두 하는 학교의 비율이 48.9%로 가장 많고, 2개 학년에서 하는 비율은 42.2%, 1개 

편성되지 

않음
1학년만 2학년만

1,2
학년만

1,3
학년만

1,2,3
학년 모두

기타 합계

2016년 연구

(연구소 자체)
-

4개교 0개교 15개교 4개교 22개교

-

45개교

8.9% 0.0% 33.3% 8.9% 48.9%
100.0%

8.9% 42.4% 48.9%

2018년 연구

(기독교학교연합회)
-

3개교 1개교 3개교 2개교 25개교

-

34개교

8.8% 2.9% 8.8% 5.9% 73.5%
100.0%

11.7% 14.7% 73.5%

편성되지 

않음
1개 학년만 2개 학년에서

모든 

학년에서
기타 합계

2023년 연구

(사학미션+백석대)

4개교 11개교 14개교 31개교 5개교 65개교

6.2% 16.9% 21.5% 47.7% 7.7% 100.0%

2023년
연구

주당 종교 수업시수

계편성되지

않음

1개 학년만

1차시 편성

2개 학년에서

1차시씩 편성

모든 학년에서

1차시씩 편성
기타

초
1 0 0 4 2 7

14.3% 0.0% 0.0% 57.1% 28.6 100.0%

중
0 2 5 12 1 20

0.0% 10.0% 25.0% 60.0% 5.0% 100.0%

고
3 9 9 15 2 38

7.9% 23.7% 23.7% 39.5% 5.3% 100.0%

계
4 11 14 31 5 65

6.2% 16.9% 21.5% 47.7% 7.7% 100.0%

<표 4> 종교수업 편성

<Table 4> Scheduling of Religious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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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만 하는 비율은 8.9%였다. 2018년 연구에서도 3개 학년에서 모두 하는 학교의 비율이 

73.5%로 가장 많고, 2개 학년에서 하는 비율은 14.7%, 1개 학년에서만 하는 비율은 11.7%였

다. 2023년 연구에서도 모든 학년에서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초 57.1%, 중 60.0%, 고 

39.5%), 2개 학년에서가 21.5%, 1개 학년에서만이 16.9%였다. 2023년 연구에서는 편성되지 않

았다는 학교도 있었고, 기타 응답 중 일부는 학년당 1차시 이상으로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3

개 연구 모두 모든 학년에서 1차시 정도를 운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응답학교에 

한한 것이겠지만, 종교 수업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점차,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2개 학년만, 1개 학년만 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수업 시수를 계산하면, 2016년 연구는 평균 4.8시수, 2018년 연구는 평

균 5.24시수, 2023년 연구는 평균 4.4시수(중 5.1시수, 고 4.0시수)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번 17개교의 응답 결과 종교 수업 시수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3.93시수에서, 도입 이후 

4.25시수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응답한 17개교가 종교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종교 수업 학기 수와 시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면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규 교과 수업으로는 주당 1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 할 수밖에 없어진 새로운 체제 때문에, 종교 수업 시수를 오히려 늘리는 학교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지는 더 지켜볼 

문제다.

학교 수 비율

종교 수업 시수 그대로 11 68.75%

종교 수업 시수 증가 4 25.0%

종교 수업 시수 축소 1 6.25%

총 응답수 16 10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2024년까지)
종교 수업 시수 

0 6 3.93시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2025년부터)
종교 수업 시수 

2 8 4.25시수

<표 5>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종교 수업 시수 변동

<Table 5> Changes in Religious Class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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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대안

이번 2025년 긴급 간이 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주관식 질문을 통해,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

운 이유와 그 대안에 관해 물었다. 이를 시대적 차원, 정책적 차원, 연합기구 차원, 학교 차원, 

교사 차원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학기제 편성’, 그리고 ‘복수 개설’과 ‘선택’의 구조가 매 

학기 1학점씩 필수로 교육하길 원하는 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복수 개설 후 선택이 아

어려움 대안 

1) 정책적 

차원

정책의 변화로 인한 기독교 학교 

정체성 위기 

고교학점제 실시 

학기제 편성으로 인한 문제 

복수 개설

학기에 1학점씩 필수과목으로 배

정할 수 없는 교육과정 구조

복수 선택이 아닌 학교 지정과목으로 3년을 

수업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교양과목 1학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종교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확립

복수 편성 극복 

선택권부여 단수개설

사립학교의 자율 확보

2) 연합기구 

차원 

정부/교육청에 어필(대응)할 수 있

는 기독교학교교육 연합 차원의 

일원화된 창구 부족

학급수 감축으로 현 교목이 퇴직 

후 새로운 교목을 뽑기 힘들고, 
전임 한 사람 또는 계약직 교목으

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전체 기독교 사학의 연합 및 대응 

연합기구의 활성화, 현장 소통, 정책적 

지원.
정책에 대한 교단의 강력한 지원 필요. 
교회들(교단)의 지원으로 교목 파송 인원을 

늘려야 함. 

3) 학교 차원

민원

학교가 민원이나 감사를 너무 무

서워함. 
관리자의 의지 부족, 
종교와 종교 관련 수업에 대한 관

심도 부족

건학이념(설립정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

제도 제한이 있고 대안을 찾기 힘들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종교 수업을 유지하려는 인

식과 노력. 
학교의 정체성 유지와 교장, 교목의 열정. 
학교가 분명한 신앙교육의 의지를 가져야 

하며, 타 과목 교사와 교육과정 편성 때부

터 원활한 협의 필요함. 

4) 교사 차원 수업콘텐츠 구상의 어려움 
수업 콘텐츠 지원 

교사의 역량 증진 

<표 6> 종교수업 활성화에 있어 어려움과 그 대안

<Table 6> Difficulties in Revitalizing Religious Classes and Thei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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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학교 지정과목으로 3년(6학기)간 1학점씩 편성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연합기구 차원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에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족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전체 기독교 사학들의 연합과, 지원 단체들의 활성화와 연합, 그리고 지원 기구와 

현장의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해, 현 교목 퇴직 후 새로

운 교목을 뽑는 일이 쉽지 않고, 전임 한 사람이나 계약직 교목으로만은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

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회와 교단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목 파송 인원을 늘려야 한

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학교 차원에서는 민원이 생기는 것과, 민원과 감사를 두려워하는 학교, 종교와 종교 수업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 정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종교교육 시간 확보를 위한 타 교과 교사들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교사 차원에서는 수업 콘텐츠 구성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지원과, 교사 역량 강

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Ⅳ. 결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 1학기를 맞이하면서, 본 연구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새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영향에 따른 기독교학교

(개신교) ‘종교교육 축소’ 현상은 사실인가? 실제로 ‘종교교육’은 축소되었는가? (2)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국가 교육과정 ‘종교 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

라 국가 교육과정상의 ‘종교 교과’는 역사적으로 ‘종파 교육 시기’에서 ‘종교교육 시기’로, ‘종

교교육 시기’에서 ‘종교학 교육 시기’로 갔다가, 다시「삶과 종교」교육과정 도입으로 ‘종교교

육 시기’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4). 표방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비판적 성찰’을 강조

하던「종교학」과는 달리,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지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교육과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2022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교과 방향성 변화’가 ‘고교학점제의 운영방식(학기제 중심의 학생 

선택)’과 정책 상충5) 현상(Policy Conflict)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었다. 

4)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에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5)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되어 목표 달성이 방해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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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회의 협조를 얻어, 그간의 기독교학교(개신교) 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2016년 연구, 

2018년 연구, 2023년 연구)를 통해 본 종교교육의 현실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교육의 

실태(2025년 간이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종교교육에 열심히 있는 17개 

고등학교의 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 수업 시수’가 줄어들었을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종교 수업 시수가 약간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3.93시수 -> 

4.25시수). 조사에 응한 학교들이 종교교육에 의지를 가진 학교들이어서, 기존의 종교 수업 학

기 수와 시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하면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규 교과 수업을 주당 1시

간씩에서 2시간으로 증가시키면서, 종교 수업 시수가 오히려 늘어난 학교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장 교목들과의 전문가협의회(FGI) 모임에서는 “아직 정책 도입 첫 번째 해라서, 학교

의 방침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도 따르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종교교육의 위축은 

이미 다른 학교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이 없다”고 우려했다. 교목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매 학기(6학기) 1차시 정도씩을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의 중핵 교육과정(건학이념 과목)을 필수로 가르칠 수 있도

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국가 수준 교

육과정’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하는 방식을 버리고, ‘국가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학교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학생이 직접 개설하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교

육과정 결정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도 ‘필수’와 ‘선택’이 있듯이, 학교 

단위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학교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핵심 과목

이므로, 종교계 사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장 재량 과목(필수, 단수 선택)’으

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Lee, 2023: 55-56). 

연합기구 차원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만들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매

학기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하에, 고교학점제 상에서는 6개의 교과목이 필요하

다. ‘고1’ 혹은 ‘고2’에「삶과 종교」를 가르치고, ‘고2’와 ‘고3’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연계되는 

형태의 종교 교과를 ‘고시 외 교과’의 ‘신설 과목’으로 개설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이라면, ‘기독교와 예술’, ‘종교개혁과 유럽’, 

‘불교와 철학’, ‘천주교와 영성’ 등 좀 더 개별적인 종교명이 들어가는 교과로도 가르칠 수 있

고, 좀 더 보편적인 수업으로 개설하고 싶다면 ‘종교와 역사’, ‘종교와 철학’, ‘종교와 문학’, 

‘종교와 환경’ 등의 형태로 교과를 개설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이 입시에 가까운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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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대학 진로와 연계한 형태의 교과를 개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Lee, 2023: 54).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통할 창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연맹체(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

교학교연합회 등)와 지역교회와 교단, 그리고 지원 기구들(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학법인 미

션네트워크 등)의 연합과 연대, 역할 조율 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려

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를 통한 종교교육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교과-비교과의 토탈 

커리큘럼’ 구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독교대안

학교들이 교내에 부설 연구소를 두고, 전체 교육과정 연구 및 조율 및 교사 교육 등을 총괄하

는 것처럼, 교목실이 학교의 ‘기독교교육 연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 종교교육만 다루고, 초등학교 종교교

육과 중학교 종교교육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각 학교급에 따라 종교교육에 관한 상황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별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도 추후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달라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를 사실상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식하면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의 자유’까지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새로운 사립

학교 체제와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 정책이 필요하다(Lee, 2023: 44).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사실 교양 과목 중 하나가 아니다. 그 학교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중핵 교육과정’이다. 새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상황에서도 종교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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